3. 참여작가 프로필
	구분
	작가
	프로필

	몽골팀
	강소영릴릴
	강소영릴릴은 홍익대에서 판화를, 이화여대 대학원에서 서양화과를 전공하였다. 작품은 애니메이션, 컴퓨터그래픽, 드로잉과 판화, 사운드레코딩 작업을 통해 변모되어가는 곳이나 사라져가는 풍경을 설치 작품으로 보여준다. 작업은 크게 ‘A Silent Voyage 고요한 항해’ 와 ‘Bygone Years 지나간 세월’을 테마로 Sight Specific Project로 분류되어 진행되어 왔다. 

	
	리금홍
	리금홍은 이화여대에서 조소를 전공하였다. 그는 장소가 갖는 기운을 신체의 감각을 펼쳐 읽어내고 문자나 구술, 서신왕래 기록 등의 형태로 ‘디아스포라’에 대한 관찰 작업을 주로 해왔다. 2009년 인천 차이나타운, 산동성 연태시 작업, 2010년 가리봉동과 길림성 연길 작업에 이어 현재는 연희동, 연남동 화교거리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을 관찰하고 있다.

	
	손승현
	손승현은 중앙대에서 사진학을 전공하고 사진작가로서 90년대부터 실크로드의 땅인 중국 여행을 시작으로 북 아시아의 애니미즘 문화와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아오고 있다.

	
	이수영
	이수영은 2010년에 중국 위구르 자치구 4개 도시를 거치며 사막, 황무지, 시장과 마을을 지나 길 위에서 살림을 살아 보는 프로젝트를 했다. 그는 인간과 인간의 동료인 뭇 생명들의 죽음을 하나로 묶어 보는 작업을 주로 하는데, 2011년의 고양시 벽제 화장터 (구제역 매몰지)에서 작업한 <죽음 항해자>(고양창작스튜디오)가 대표적이다.

	
	홍현숙
	홍현숙은 2010년부터 노마드와 관련된 작업을 해왔다. 먼저 2010년 여름에는 우즈벡의 타쉬켄트와 사마르칸드를 거쳐 뒤셀도르프의 여러 곳의 시장에서 소리를 담는 작업을 했으며 가을과 겨울에 걸쳐서는 노르웨이 베르겐에 머물면서 모로코와 런던, 리버풀 등지의 시장에서 소리와 영상을 채집하는 작업을 했다. 

	남극팀
	광모
	광모는 2010년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주관한 세마(SEMA) 프로그램 작가로 선정되었으며, 중국의 갤러리 파리(Galerie Paris)에서 ‘한국 사진의 오늘은 무엇인가?’라는 기획전에 참여하였다. 또한 그는 프랑스 파리에서 주관하는 파리포토(Paris Photo Grand Palais)에 한국 작가로 참여하게 된다. 최근 그는 KBS에서 기획한 누들로드(국수여행기-NOODLE ROAD) 프로젝트와 KBS G20 ‘Road for hope'의 아트디렉터로 활동하고 있다

	
	김승영
	김승영은 물을 비롯한 자연 소재를 사용하여 명상적 공간을 만들거나, 공간의 구조를 빛과 음향, 사진, 기계장치 등의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전시공간을 심리적 공간으로 만드는 작업을 했다. 1999년 P.S.1 국제레지던스를 다녀온 후 사람과의 관계에 보다 더 관심을 두게 되었고 <소통(communication)>과 <기억(memory)>이라는 테마를 다양한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 동안 개인전 15회와 광주비엔날레, 부산비엔날레, P.S.1 MOMA에서의 Picnic 0n the Oceac 프로젝트 외에 서울, 뉴욕, 일본, 유럽 등 국내외 갤러리에서 전시회를 가졌다.

	
	김주연
	독일에서 수학한 김주연은 대학교 졸업 이후 현재까지 다양한 국제 레지던스에 참여하였다. 그의 작업은 동양철학의 이숙(異熟)의 개념을 바탕으로 식물의 생장과 소멸을 작업의 대상으로 한다. 전시장에서 오이를 재배하여 관객들과 시식, 분양하고, 3-4톤의 신문이 집적된 구조물에 씨를 뿌리고 발아시켜 성장하는 모습을 작품화하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광주 쿤스트 할레(Kunst Halle)의 <거시기하시죠?>와 광주시립미술관의 <Synapse> 프로젝트에 참여 중이다.

	
	박홍순
	박홍순은 사진을 전공하기 위하여 99년 중앙일보 사진부를 퇴사하였다. 그는 대동여지도, 꿈의 궁전, 서울의 파라다이스와 같은 테마로 사진작업을 하고 있으며, 특히 백두대간, 새만금, 한강 등 개발과 발전이라는 모토 아래 환경이 변해가는 모습을 사진으로 남기는 작업을 하고 있다. 최근 그는 EBS세계테마기행서 ‘몽골을 가다’편에 출연하였으며 월간미술 사진 담당을 맡고 있다.

	
	조광희
	독일 카셀국립예술대학교를 졸업한 조광희는 환경예술영상작업을 한다. 2007년 쿤스트독 갤러리에서 기획안 ‘도시얼굴 만들기 홍제천아 놀자!’에 참여하였고 2009년 서울국제뉴미디어 페스티발, 서울환경영화제, 2010년 자라섬 바깥미술제를 비롯하여 최근에는 부산국제어린이 영화제와 서울국제뉴미디어페스티발 폐막 퍼포먼스 공연 및 영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에서 영상 기록을 담당하고 촬영과 편집을 통하여 퍼포먼스 영상극을 제작하게 된다.

	중국팀
	김월식
	한국종합예술학교에서 미디어아트를 전공하고 현재 인계시장 레지던스 디렉터로 예술가와 지역이 지속 가능한 활동을 함께 하는 관계를 만들고자 한다. 주요관심사는 관계와 소통의 가능성에 대한 작업과 근대에 대한 관심을 작품으로 표현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구조화된 도시의 내부에 개입한다. 최근 레지던스 프로젝트로 토리데 아트 프로젝트(일본)와 하나아트센터(일본)에서 장애인 작가와 협업을 하는 활동과 전시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리경
	영국 첼시 미술대학에서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서울을 중심으로 런던과 독일, 일본, 인도 등에서 활동 중이다. 공간 설치와 회화, 조각 작업을 통해 ‘보이는 대로 믿는다고 하는 것의 불완전함’에 대한 지속적인 질문과 탐구를 한다. 인도의 뭄바이 인터내셔널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참여한 바가 있다.

	
	문형민
	California State University에서 순수미술을 전공하고 사진을 중심으로 다양한 매체작업을 한다. 사회적 소통이나 기호의 문제를 모호하게 바꾸기도 하고 개인의 경험과 취향의 영역이 개인의 것이 아님을 역설한다. 작가의 이러한 작업세계는 Unknown city와 9Objects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탐구되어 왔다.

	
	장지아
	한국종합예술학교에서 미디어아트를 전공했으며, 영상, 사진, 퍼포먼스 등을 통해 문화나 상식, 관습이 제한하는 행위, 감각, 의식을 구체적이고 적나라하게 표현하지만 그것의 아와 타가 명확히 구분 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국립 창작스트디오 창동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한계륜
	서울대에서 판화(석사)를 전공하고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영상작업 <달에 관하여>, <누드의 민망함에 관한 연구> 시리즈 등을 통해 작가는 탐미에 관한 고찰을 시각화 시키는 방법, ‘회화선언’을 모색 중이다.

	
	룰레이
(Lu Lei)
	룰레이는 중국미술학원을 졸업하고 항저우에서 조각과 설치미술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작가이다. 몇몇 비평가들은 그의 작품을 귀족적인 기질과 예술적인 표현을 동시에 보여주는 독특한 관점을 잘 보여준다고 평가하고 있다.

	
	쑨 쉰
(Sun Xun)
	쑨쉰은 판화를 전공으로 중국예술아카데미를 졸업하였고, 현재 북경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는2006년에 파이애니메이션 스튜디오를 설립했고, 2010년에는 중국현대미술상(최고신인상)을 비롯, 수 차례 권위 있는 상을 수상했다. 쑨쉰의 필름은 대개 단색조를 띄며, 매우 디테일한 수작업 애니메이션을 선보인다. 

	
	유 지
(Yu Ji)
	유지는 사천미술학원을 졸업했다. 10여 년간 현대미술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는 퍼포먼스, 설치, 사진, 비디오 및 회화 등과 같이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실험적인 작업을 선보이고 있다. 그의 작업은 중국전통을 꿰뚫어 보기 위한 노력이라 할 수 있는데, 특히 세계화 된 현실이나 미래의 문화패턴을 맞닥뜨린 현대 중국 지식인들의 복잡하고 무질서한 정신상태를 표현하고 있다. 

	
	탕 마오홍(Tang Maohong)
	탕 마오홍은 중국미술학원 출신으로 판화를 전공했다. 2000년대부터 그는 현대미술에 대한 관점을 멀티미디어를 이용해 구축해오고 있다. 그의 작품은 개인과 집단 사이에 생기는 갈등의 결과물을 중점적으로 다루는데, 이것은 가끔씩 어처구니가 없는 동시에 유머도 있다.

	
	탕 커(Tang Ke)
	탕커는 사천미술학원을 졸업했다. 그의 작품 속 이미지들은 전통적인 색이나 형태를 따르지 않는 대신, 문자기호와 같이 그래픽적인 요소들을 화면 속에서 부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비록 단어조각들은 부분적으로 표현되고 있지만, 이 작은 단위의 이미지들은 감정적인 언어로 변하여 놀라운 효과를 보여준다. 이 언어들이 모여 또 다른 의미와 임팩트를 더하게 되면서, 결국 화면 속에 존재하는 각각의 이미지는 단어조각 세트로 탄생하게 된다.

	이란팀
	류신정
	류신정은 ADELPHI GRADUATE SCHOOL/ NY, 경희대학교 미술과 졸업하였다. 자연과 인간, 자연과 문명과의 관계를 주제화하면서, 회화와 조각, 평면과 입체의 경계를 넘나드는, 소위 탈 장르 내지는 탈 경계의 논리를 실현하고 있다. 

	
	유지숙
	유지숙의 영상작가로서의 관심은 바로 ‘자신’으로부터 시작한다. ‘10년간의 자화상’이라는 영상작업을 통해 그녀는 자신의 얼굴을 10년간 매일 촬영하여 짧은 시간 동안 비디오로 보여주는 인상적인 작업을 한 작가로서 알려져 있다. 

	
	전원길
	전원길은 현재 야투아이(yatooi) 디렉터로 활동하고 있다. 1980년대 자연현장에서 단순하지만 시적인 표현의 자연미술작업을 시작으로 자연과 인간이 물리적, 시각적, 개념적 조화를 이루는 설치, 회화, 드로잉, 사진 작업들을 병행하고 있는 작가이다. 

	
	허강
	허강은 한국자연미술가협회 야투그룹의 창립 멤버로서 일찍부터 자연을 통한 미술작업에 관심을 가지고 작업을 해왔으며 중부대학교에서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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